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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일곱 가지의 끔찍한
벌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파라오의 고집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좋다, 너희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다만, 남자들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두 사람도 갈 수 있으니 된 거 아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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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세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안 됩니다.
여자, 남자, 어린아이와 어르신

우리의 양과 소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떠날 것입니다.”

“뭐야! 이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이런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이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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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김없이
여덟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메뚜기였죠!

수 많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는
이집트 땅의 풀이란 풀은 몽땅 먹어 치웠고.

이집트의 논과 들판에는 볍씨 한 알 남지 않았어요.

집 안에 저장해 놓은 식량들도
메뚜기들이 다 먹어 치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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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왕궁 안에도 메뚜기 떼들이
가득했고 마침내 파라오가 말했어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다.
 너희 말대로 해 줄 테니, 이 끔찍한

메뚜기 떼를 제발 좀 없애주거라.. 제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메뚜기 떼를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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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의 예상대로
파라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이집트 땅에 삼 일 동안이나!
짙은 어두움이 깔린 거예요!

당시에는 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도
어디로 피신할 수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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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밝은 빛이 비칠 뿐이었죠.

캄캄한 궁전에서 파라오는 울상이 되었어요.

“이, 이놈들이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냐?
 좋다, 좋아. 니들의 백성을 데려가거라

여자와 어린아이도 다 데리고 나가거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이집트에서
먹고 자란 이집트의 가축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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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모세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갖고 가야 합니다.
 그 짐승들 중에 몇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 입니다.”

좀처럼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해 주지 않자
파라오는 자존심이 잔뜩 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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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썩 물러가거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 모세와 아론!
한 번만 더 나를 찾아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똑똑히 알아 두거라!”

그렇게 파라오는, 다시 한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사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Ep.021
어린양의 피와 유월절

CBS 알럽바이블
어린이 성경동화

9P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자,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오늘 밤 12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벌을

이집트 땅에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어린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지나치시겠지만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첫째 아들을 죽이신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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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였어요.
모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린양을 불에 구워서
오늘 밤 가족끼리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오늘 자정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벌을 내리시면
그때는 파라오가 우리를 정말로 보내줄 것 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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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은 양을 잡아서 문에 발라놓았고
어머니들은 밤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도 분주하게 심부름을 했어요.

이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던 순간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매년 이날이 되면
지금도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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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되고
모세가 전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집트의 온 도시는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죠.
파라오라고 예외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들아, 아들아...내 아들이...
내 아들이 왜 이런 것이냐!

아들아 눈을 떠보거라...!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아이고...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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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소중한 자녀마저 잃게 되자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은 울부짖었어요.

“제발 이 땅에서 떠나 주시오..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다오...
제발...제발 떠나주시오 엉엉...”

그리고 첫째 아들을 잃은 파라오도
결국  고집을 버릴 수 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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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양 떼와 소 떼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보내주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고
4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